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핼러윈데이에는 핼러윈 메이크업을 보는 재미를 빼놓

을 수 없다. 하지만 올해 10월 31일은 예년의 그날이 아

니었다.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핼러윈데이에도 마음 

편하게 즐기기 어려웠다.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아쉬

움이 남는다.‘ELLE’(elle.co.kr)가 소개한 핼러윈을 더

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역대급 핼러윈 메이크업으로 눈

요기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보자. 

 

▣ 매직아이?

보고 있으면 눈이 빙

글빙글 도는 느낌이 

드는 착시 메이크업

은 몇 년 전부터 꾸준

히 핼러윈 메이크업으

로 인기 있는 키워드

였다. 어디서부터 어

디까지가 진짜 얼굴인

지 헷갈리지 않을 수 

없다.

▣ 예술의 경지!

입이 떡 벌어지게 하

는 디테일 끝판왕 할

로윈 메이크업. 전체 

룩에 쓰인 다양한 부

자재나 컬러, 디테일

한 드로잉 등 어느 하

나 빠짐없는 완성도가 

포인트다. 메이크업에 

쓰이는 소품들은 모두 

맞춤 제작이라고 하니 

하나의 룩을 완성하기

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 과정을 거쳤을지 상상하기 힘들 

정도이다. 이쯤이면 얼굴을 컨버스 삼아 예술을 하는 거

로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.

▣ 데일리 메이크업?

매일 매일을 할로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. 자신의 

눈보다 큰 컬러 렌즈는 필수,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과 

독특한 의상 모두 본인 스타일대로 창작해낸 만큼 더 특

별하다. 성별이나 나이 등에 구애 받지 않은 그들의 다

양한 모습은 괴기스럽기까지 하지만 결코 이상한 사람

들은 아니다. 그저 남들보다 개성이 더 뚜렷할 뿐!

▣ 누구?

사람의 얼굴인지조차 

식별하기 힘들다. 어디

가 눈이고 코인지 구분

할 수조차 없다. 두 마

리의 강아지가 나란히 

있는 것 같다.   

▲ 사진=인스타그램(mimles)

▲ 사진=인스타그램(jazminbean, 왼쪽), 인스타그램(salvjiia)

 ▲ 사진=인스타그램(the_wigs_and_
makeup_manager)

◀ 사진=인스타그램(brimon-

etxo)

더 충격적으로!
역대급 핼러윈 메이크업


